
【평창】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순철)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한 ‘시설물관리

통합정비반‘을 가동해 지난 7·8월 두 달간 약 2,200만원의 대행사업비(수선유지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이 관리하는 16개 시설의 소규모 유지보수는 외주 용역에 의존해 왔다. 이번

통합정비반 신설로 전담 인력을 통한 수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총 60여건의 보수 작

업을 자체적으로 직접 기획·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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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세면대 수전을 교체하고있는 통합정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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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비 실적은 △평창장례식장 천장 흡음텍스 보수 △캠핑장 및 공원묘원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계단 미장 작업 △자연휴양림 가로등 및 대관령휴게소 분전함 전기안전 개

선 △주요 시설 위생설비 부속 교체 등이다.

특히 전문 인력의 직영 즉각 출동 체계를 구축해 고객 불편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

했으며, 시설물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예방 정비 기틀을 마련했

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통합정비반 운영을 통해 단 두 달 만에 약 2,200

만원의 실질적인 예산 절감과 신속한 현장 정비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며 “앞으로도 직

영 관리 역량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군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끼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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